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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요인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과 일상생활 의복현황 및 의복형태를 

조사하고. 의복구입 및 착용 시 문제점, 선호하는 의복스타일 및 소재 등 의생활 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들이 원하는 의복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보았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정의, 지체장애 종류 및 특징과 장애 

인의복을 연구하였다.

口.본론

연구대상은 일산직업 전문학교와 국립재활원, 삼육직업 전문학교 200명의 훈련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남녀의 비율 75：25, 연령은 20〜30세까지가 6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장애등급은 3급, 학력은 고졸, 경제수준을 50%가 "하"로 나타났다.

1. 장애요인에 따른 의복착용시 문제점은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의복현황 및 의복형태에서 

대부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나타났으나 6%는 화장실에서 옷을 주체를 못하거나, 운동화끈 

을 맬 수 없어 벨크로 사용을 원하는 등 일부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의복별 불편사항 

은 티셔츠에 대한 불편은 목둘레와 길이에, 청바지는 허리둘레, 바지통, 점퍼는 소매길이와 

품에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장애인은 장애부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스커트를 입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류별로 불편함을 느끼는 의복은 평상복, 내의, 운동화, 작업복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지체장애인의 의복구매 실태 및 착용 시 문제점 조사에서는 장애부위를 덮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스타일과 면티와 청바지. 셔츠와 바지를 주로 착용하였고 간편한 휴식 혹은 허리가 고 

무줄 처리된 체육복을 많이 착용하였다. 의복은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이 구입하였으며 나이 

가 들어갈수록 가족이 사서 입었다. 또한 기성복을 사서 입었으며 왜소장애인이나, 전단장애 

인들은 수선전문점 이나 세탁소에서 수선해 입 었다. 보조기를 착용하는 학생들은 보조기부분 

옷감이 잘 찢어져서 질긴 옷감을 원하고 있으며. 평균신장 164cm, 체중 58.6kg이며 옷의 평 

균 크기는 여자대상자 치수는 66, 남자대상자의 치수는 95와 100으로 몸에 맞게 입고 싶어했다.

의복구입시 절단장애인은 장애부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소매나 바지길이를 길게 입었 

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싫었고 또한 과잉친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심리적인 불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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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편의시설부족, 이동 시 불편함 등 실제적인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다. 특히 왜소장애인 

들은 의복상품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상품에 대한 신뢰와 가격, 장애인 

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경우 반복구매를 하고 싶어 하였다.

3. 지체장애인의 선호하는 의복스타일 및 소재에서는 장애부위를 덮을 수 있는 여유있는 스타 

일을 선호하였고 의복구입시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디자 

인, 유행을 중시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재, 색상을 중요시하였다. 횐색과 검정색 등의 단 

색을 가장 선호하였고 기하학적 줄무늬를 다음으로 좋아하였다.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이 좋 

은 소재를 가장 선호하였다.

상하가 다른 색의 배색이면서 동일계통의 유사색 대비를 선호하였다. 여밈 부속으로는 지 

퍼와 벨크로를 가장 선호하였다. 체형에 맞는 맞춤복을 입는 경우가 14%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시장체제로는 맞춤복을 입기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왜소 장애인에게는 어려움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체장애인의 의복개선 사항으로는 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게 한다면 이보다 큰 혜 

택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도 정상인과 똑같이 유행에 맞춰 장애부위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싶어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의류전문점이 지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 

한 장소에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내의류와 웨딩드레스 역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디자인을 

요구하였으며 왼손마비자의 안주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주머니를 필요로 하였다.

행정적 인 요구사항으로는 기성복을 사 입으면 동사무소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비용 

을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며 의류회사에서 소수의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의복착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m. 결 론
미국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는 전용재봉사를 고용하여 학교의 교복을 그 특징을 살리면서 장 

애어린이의 개인에게 적합한 옷을 개조해 주고 있으며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의복전문 

점이 있어 소수장애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때이니 만큼 장애인의복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정부의 

출연기관이 장애인들의 직업교육 전담기 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에는 4개의 직업전 

문학교가 있어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의상디자인공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직종의 직업교육을 실 

시하여 취업을 시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경증 장애인은 취업을 하여 정상인과 더불어 살아가 

지만 하체마비로 이동이 불편하지 만 양손기능이 양호한 중증의 장애 인들은 사업장의 열악한 환 

경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이들에게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작업장소만 제공된다면 훌 

륭한 기능공이 될 수 있다. 의상을 공부한 이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작업장이나 

자립작업장을 만들어 특수의복이 필요한 이들의 옷을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중증의 장애 

인에게는 직업을 마련하여 삶의 터전이 될 것이며 특수의복이 필요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실비로 

의복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언을 한다. 후속조처로 각각의 다른체형의 연구나 의복의 규 

격화와 치수의 세분화를 위한 작업과 장애별 필요한 맞춤의복을 제작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많 

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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